
교육기관의 특성으로 교육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턴 실습 시, 효과적인 성과(취업으로 연결)에 노력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부담금의 지원자격 기준은 순수한 교육현장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니즈와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기업 등의 참여로 재한된다면 오히려 취지와 상반된다고 봅니다.

2026년 대중음악 비즈니스 인력양성 선정평가 종합의견


